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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Employee exposure record refers to a record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workplace) monitoring or 
measuring of a toxic substance or harmful physical agen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problems related to exposure 
records and provide some amendments to the Korean 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under the law.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search and review on legal provisions related to exposure records of a number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SA, Japan, EU, Germany, and the UK. They were compared and investigated and the 
amendment of articles was suggest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rovided as suggested amendments to the related act. There were a variety of ways of 
improvement, including a 30-year retention period and the introduction of new access methods, contents, transfer, and 
maintenance methods. All exposure data elements have to be standardized, including reference to a similar exposure group(SEG), 
sampling strategy, and circumstances of exposure(e.g., date, shift length,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tc.). The SEGs 
are described by process, job, task, and environmental agent.
Conclus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for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act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management of 
exposure records and is helpful for solving the cause and result of occupational disease by keeping exposure record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Key words : chemical substance, exposure record, Industrial Safety & Health Act

I. 서 론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유통 측면에

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였고, 산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는 급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위험성은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장

해가 빈발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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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의 경우 단기간 노출 보

다는 장기간 노출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한 추적관리

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직업 관련성 여부, 더 정확

하게는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KOSHA, 2012).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가 작업 시 노출되는 건강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록

(Employee exposure record)을 법적인 체계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직업병 발생 시 원인적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근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Ott et al., 1975; 
Winterbottom, 1987; Pieper, 2012; OSHA, 2012;).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대한 과거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기재로는 특정한 관리수준의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의 “기록”, “작업일지”, “작업환

경측정 결과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자료는 선진 외국과 비교 시 잘 

만들어진 체계라고 할 수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가 가

능한 노출기록의 경우는 그 항목이나 내용 등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성에는 매우 제한적

이라고 할 수 있다(KOSHA, 2012). 노출기록은 건강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노출기록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통해 직업병을 발

견․치료하고, 예방하는 하나의 기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과 비교

하면 그 체계나 내용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KOSHA, 2012).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는 노

출기록을 더욱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

록 직업 노출 이력 등록제(Occupational exposure 
register system) 등을 구축하여 질병 발생 시 직업과

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Seligman et al., 1988; Stewart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화학물질과 관련한 작업의 기록 보존에 대

한 내용들을 고찰하고, 선진외국의 기록보존에 대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기록보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노출기록을 직업병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노출 기록 체제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조

사하고, 이와 함께 선진 외국의 노출기록 체계를 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출 정보

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종류 및 건강영향 분석 관련 정

보의 범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부터 최근에 개정된 시점까지 화학물질 노출기록에 

관한 제도의 특징, 제정 배경, 개정 사유 및 근거 등을 

검토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
제처, 고용노동부 발간자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수행된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화학물질 분류별(발암물질, 생식세포변이원

성물질, 생식독성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작업의 기록 보존에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건강

진단 등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였다. 
셋째,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장기간 노출에 의한 건

강문제의 확인과 원인 분석 등 화학물질 노출기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작업내용의 노출기록 보

존을 법제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록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노출 기록에 대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법 조항 및 제도 실태

넷째, 선진외국 중 미국의 경우는 미국산업안전보건

청(Occupational.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
의 홈페이지에서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 OSHAct)을 조사하였으며, 영국의 경우는 

작업장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HSWA)를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유해․위험물

질 보호규칙｣(Gefahrstoffverordnung)에 명시된 노출 관

련 기록을 검토하였고(Becker et al., 2011), 일본의 경우

는 후생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법(Japan Labor Safety 
and Hygiene Act, 1972)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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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Korea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Regulations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 
according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20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dinance No. 
54)

○ 29CFR1910.1020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 10 
“exposure monitoring”
clause 5 and 6, ACOP 
(approved code of 
practice) clause 10

○ Gefahrstoffver-or 
dnung claus 14

○ Standard for prevention 
of specific regulated 
chemical hazard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rdinance No. 172) 
according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2, Act No. 57)

Target 
Hazard

○ Banned(11) and 
permission(16) 
hazards : record

○ Special regulated 
hazards(16) : daily 
handling log 

○ Employee exposure 
monitoring 
hazards(182) : result 
report

○ Toxic substances 
or harmful 
physical agents

 

○ Carcinogen and 
Reproductive toxic 
substance(Schedule 1, 
2, Appendix 1)

○ CMR 
(Carcinogen, 
Mutagen, and 
Reproductive 
toxic substance)

○ Specific regulated 
hazards(including 
special regulated 
hazards)

(  ) : Number. of chemical hazard

Table 1.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egal considerations on regulations and target hazard of employee exposure record 

조사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리나

라 법제연구원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노출기록 관련 근거 법규 및 대상

산업보건 분야에서 장기간 보존해야 할 중요한 기록

은 근로자 노출기록과 건강진료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건강상의 악영향에 대해 사후 노출 평가(Post-exposure 
evaluation)나 추적조사(Follow-up services)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Damiano, 1995; Bonorden, 1996).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 수준에 따라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록을 따로 정하고 있다. 금지

(령 제29조) 대상 유해물질 11개의 항목을 제조하거

나 사용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9조), 허가대상 유해물질(령 제30조) 16개 항목(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8조)에 대해서는 관

련 “기록”을 남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리대상 유해

물질 중 16종의 특별관리물질(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기준 별표 12)에 대해서는 “취급일지”를 작성하

여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439조).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는 특정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과 관련한 ‘기록’ 
혹은 ‘취급일지’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 대상 182종의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대해서는 노출기록의 일종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출기록의 명칭이 단순하

게 “기록”이나 “취급일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

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출기록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가 관리대상수준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2).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안전보건법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노출기록 관

련 자료를 비교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진 외국 중 미국의 경우는 OSHAct 독성 및 유

해물질편(subpart Z) 중 Access Rule이라고 잘 알려진 

29 CFR 1920.1020에 노출 기록 보존 대상 유해물질

에 대해 모든 독성물질이나 유해한 물리적 인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HSWA 중 COSHH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에서 CMR에 대해서만 노출기록을 보존

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노출 관련 기록을 

통하여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돌연변이 물질을 대

상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동성

의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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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Korea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Record 
Contents

○ Record : chemical name, 
handling amount, work 
description, counter 
measures when spill 
chemical, etc

○ daily handling log : 
chemical name, handling 
amount, work description

○ Employee exposure 
monitoring result report : 
company name, location, 
measurement 
date/person/method/
result, analysis 
method/raw data/person

○ Environmental 
(workplace) 
monitoring or 
measuring 
date/time/method/resul
t, analysis method, 
employee name, SEG, 
process, PPE etc. 

○ Chemicals inventory, 
MSDS

○ Employer name, 
company name, 
chemical name, 
monitoring 
procedure, 
sampling site, 
work 
description, 
employee’s 
name, sampler, 
analyser, 
organization

○ Environmental 
(workplace) 
monitoring 
record and 
check sheet

○ Exposure 
intensity and 
duration

○ Employee name

○ Work outline and 
employment period

○ Outline and counter 
measures at 
emergency situation

Keeping 
Period

○ 5 years: Employee 
exposure monitoring 
hazards (exception, 30 
years for carcinogen)

○ 30 years
(some hazard, like a 
Benzene: employment 
plus 20 years)

○ At least 40 years 
: employee 
exposure 
assessment

○ 5 years : the rest

○ 40 years ○ Work record: 30 years 
after work start 
(monthly update: 
special regulated 
hazards)

○ Work environment 
monitoring result: 30 
years(special 
regulated hazards), 3 
years(Specific 
regulated hazards)

Keeping 
Method -

○ Item, collection, or 
grouping of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 form(paper 
document, microfiche, 
microfilm, X-ray film)

○ Document, 
electronic 
record, which is 
accessible - -

- : Rules are not provided
(  ) : Number of chemical hazard

Table 2.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cord contents, keeping period, and keeping method of employee exposure record

전위생법시행령(昭和 47년 8월 19일 정령 제318호)
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을 실시하기 위한 “특정 화

학 물질에 대한 장해 예방 규칙(1972년(昭和 47년) 9
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39호)”에서 특정화학물질 

중 디클로로벤지딘 등 26종의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KOSHA, 2012). 
노출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장 체계가 

잘 구축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보존해야 할 대상 

인자에 대해서도 미국이 가장 폭 넓게 모든 유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물리적 유해인자

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독일, 영국은 CMR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26종의 특별관리물질에 한하여 노출기록을 보

존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유해성이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물질은 없으므로 CMR 물질 확대에 따라 

대상물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금지대상 유해물질, 허가대

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더 나아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미래의 위험성을 제

어하기 위해서는 노출기록을 보존해야 할 대상 인자

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출기록 항목 및 보존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Table 2에 명시한 바와 같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관련 기록 보존에 관한 연구 371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3: 23(4): 367-373 http://www.kiha.kr/

이 금지 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명,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9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대상유해물질의 명

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8조). 
또한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명, 사용량 및 작

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439조). 이러한 금지, 허가, 특별관리물질의 경

우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정성평가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정량 평가 결과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경우

는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측정 연월일,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측정방법, 측정결과,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 분석방법 및 분석

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

어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정량적 노출평가 기록으로

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MOEL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nexe No. 20 and 21).

선진외국 중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취급 개요, 오염사태 발생 시 개요 및 응급조치 내용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이름이나 종

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Japan MHLW, 2013). 영국이나 독일도 노출에 

따른 강도나 기간 등을 기입토록 하여 정성적인 평

가가 가능토록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은 작업환경 기

술, 분석방법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좀 더 많은 정보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환경 측정일, 시간, 측정방법, 결과, 
분석방법, 근로자 이름, 유사 노출군 정보, 공정, 분
석법, 화학물질목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노출 기록

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단순한 물질명, 사용량, 새는 경우의 조

치 외에도 사후 평가를 위해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항목을 다양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서도 사후 노출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근로자 외에 유사 

노출군(Similar exposure group)에 대한 정보와 검출

한계 미만, 불검출 등으로 표시된 자료에 대한 근거

를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경우 분석 및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거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달리 명시 하고 있

지 않아 현재의 분석 능력으로는 분석할 수 없으나 

미래의 분석능력으로 분석이 가능할 경우 대략적인 

노출 값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보건 영역에서 필요한 노출 관련 정보는 Joint 
ACGIH-AIHA Task Group on Occupational Exposure 
Database(1996)에서 발표한 항목들이다. 이들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최소한 질

병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항목들이 노

출기록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의 보존 기간에 있어서는 기록이나 작업일지

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

았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경우만 일반적인 물질

의 경우는 최소 5년, 발암물질의 경우는 최소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44호). 만일 

현재는 발암물질이 아닌 유해한 측정대상 물질이었

다가 독성 정보가 축적되어 발암물질로 관리수준이 

격상될 경우에는 5년 이전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일부 유해인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고용이 끝난 후 2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

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상기의 자

료를 최소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

서는 근로자 노출 평가 자료는 40년 동안 보존하고, 
그 외의 자료는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독
일의 경우는 4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
본의 경우는 작업을 시작시기 이후 30년 동안 보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최신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을 유발하는 인자에 처음 노출된 후 임상적

으로 발병하는 기간을 잠복기(Latency period)라고 한

다. 잠복기는 암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보통 15~20년
이며, 더 길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혈액암의 경우는 

약 20년을 잠복기로 추정하고 있다. Hutchings et 
al.(2011)의 경우는 암의 잠복기를 10~50년으로 추정

하고 있다(NIOSH, 2012). 이런 이유로 근래에 근로

자에게 발생한 암은 현재의 노출보다는 과거의 노출

이 암의 잠재적 원인으로 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Hutchings et al., 2011). 이러한 잠복기를 근거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출기록에 대해 30년 동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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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Korea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ccess -

○ Employee, employee 
designated 
representative, OSHA

○ Employee, employee 
designated 
representative, deputy

○ Employee and 
employee 
designated 
representative

-

Transfer of 
records -

○ Whenever an employer 
is ceasing to do 
business, transfer to 
successor employee

○ Transfer to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EMAS) Office

-

○ Chief of local 
government offices

- : Rules are not provided

Table 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ccess transfer method of employee exposure record 

하도록 하고 있다. 

3. 노출기록의 열람 및 이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양한 형태의 노출기

록에 대한 열람의 방법이나 시기, 열람이 가능한 자

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며, 또한 노출기록의 보존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영환경의 변화로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전

업을 하게 되었을 때 노출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일

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해서 노출기록에 접근, 즉 열람

이 가능한 자를 근로자, 근로자대리인, 정부기관으로 

제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서

도 법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Table 3).
또한 노출기록의 보존을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주가 폐업을 하게 되면 노출기

록을 관련법에 따라 관공서나 후속 사업주에게 이관

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존 방법도 서면이나 전자문

서 등 복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실제 이관 보존율을 확인한 결과 75%의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근로자 수가 많고, 노동조

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또한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보존율을 보였다(Seligman et al., 1988).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출기록에 대한 열람(접

근)과 이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검

토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사후 노출 평

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노출기록을 미국에

서 처음 도입하고자 했을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

려움이 있었으나(Elliott, 1979), 현재는 미국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HCS)

와 함께 가장 성공적이고 특징적인 제도(Access rule)
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노출기록 작성 및 보존 내

용을 법제화하여 직업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기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정부의 산업보건 정책 수립의 효율성까지 극대화 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과거 노

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노출기록에 대해 국내 법 규정과 함께 선

진외국의 법 규정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노출기록 관련 법규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하여

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 노출기록 시스템이 갖춰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록’이나 ‘취급일지’라는 용어를 근로자 

‘노출기록(exposure record)’으로 표준화하도록 개정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출기록을 보존해야 할 대상물질로는 단기

적으로는 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

리물질을 포함한 CMR 물질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과 물리적 유해인자까지 그 대상

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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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출기록의 보존기간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을 

포함한 CMR 물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유

해인자에 대하여 최소 3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출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작업

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경우 현재의 측정 결과보

고서 내용을 강화하여 노출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

함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측정 대상이 아니거나 측정

방법이 없는 물질은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정

성적 노출평가가 가능하도록 근로자명(유사 노출군 

모두 포함), 근로자 직무분류, 유해인자 명칭, 월사용

(제조)량, 작업내용, 응급사태 발생 시 내용 및 조치

사항,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정성평가 결과(위험

성평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록에 대한 보존방법, 접근방법, 접근 권

한자, 기록이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

며 궁극적으로는 노출기록에 대한 정보를 국가 차원

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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